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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브리핑 
일시 장소 : 7.7. (월) 11:00,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 

(KT광화문빌딩 East 앞) 

 

1. 취지와 목적 

●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 74Kg을 국내에 불법유통시킨 국제범죄 조직을 

검거해 수사하던 중 필로폰 밀반입에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함. 그런데 수사 결과 브리핑을 앞두고 관세청과 경찰청 수뇌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그러나 관련된 인사들이 일제히 외압 의혹을 부인하면서,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음. 이후 이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좌천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음.   

● 하지만 당시 경찰 수뇌부가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던 정황, 이첩 지시, 관련자들의 개입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단순히 관세청장의 과잉 대응으로만 보기 어려움. 

특히 2023년 10월 서울영등포경찰의 수사결과 브리핑 이후 검찰은 세관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하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고, 더 나아가 영등포경찰서가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검거하기 이전인 2023년 2월 서울중앙지검 신준호 부장검사 등이 

이미 말레이시아 공범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는 자백을 받고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됨. 

● 그동안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은, 지난달 국회에서 ‘3대 특검법안’이 통과된 직후 

검찰·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으로 구성된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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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에 있는 기관들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하며, 그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도 어려움. 

●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는 김건희 특검에 1) 세관 

직원들의 범죄 공모 여부,  2) 수사 이첩 지시가 이루어진 경위, 3) 수사 외압의 실체, 4) 

검찰이 마약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 

  

2. 개요 

● 제목 :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기자브리핑 

● 일시 장소 : 2025. 07. 07. 월 11:00 / 김건희특검 사무소 앞 (KT광화문빌딩 East 앞)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참여연대 

● 참가자  

○ 발언1. 세관 마약 수사 외압 특검수사의 필요성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2. 수사 촉구 의견서 요지 및 규명 과제 : 이창민 변호사, 백해룡 경정 경고처분 

취소소송 법률대리인 · 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 기자브리핑 후 김건희특검에 수사촉구서를 제출할 예정. 

● 문의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02-723-5302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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